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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 2,5)  ---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이는 수녀의 마음에 자취를 남긴 말씀들이다. 수녀의 다양한 사도직을 살펴보면 수녀가그분과 

수녀회의 사명에 얼마나 자신을 내어 놓았는지가 명확해 진다.  

테레지아는 종교적 가정에서 여섯 남매와 함께 성장했다. 우선 11학년까지는 훼히타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녔다. 종교 교사는 테레지아가 언제나 큰 관심을 가지고 종교 수업을 들었으며 성적이 

무척 좋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1951년, 테레지아는 당시 알렌에 수련소가 있던 우리 수녀회에 

입회했다.  

1952년에는 “미씨오 카노니카“ 즉, 정식 사도직을 받았다. 수녀회에서 수녀에게 공부를 마치고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직 자격을 얻을 기회가 주어졌다. 1974년, 수녀는 특수 학교, 초등 학교, 중등 

학교, 중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다. 이름트라우트 수녀는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고 신앙을 전하는 일을 늘 몹시 즐겼다. 

수녀원에서의 처음 몇 년 간은 훼히타의 기숙 학교에서 도왔고 이후에는 수녀 자신이 훼히타와 

알렌에서 학생 그룹 책임을 도맡았다. 교사 양성 학교를 마친 다음 베를린에 있는 노틀담 학교에서 

견습기를 지냈고 5년을 더 머물렀다. 그런 다음, 알렌에 있는 우리 학교로 왔다. 학교에서 은퇴한 

후에는 다섯 군데의 분원에서 사도직에 임했다. 2019년, 수녀는 안넨탈로 와서 누려 마땅한 은퇴기를 

보냈다. 이곳에서도 여전히 교회와 수녀회와 세상의 정치 관련 소식에 관심이 많았다. 일단 수녀는 

시력이 감퇴하는 우리 최고령 노인 수녀에게 깊이 헌신했다. 매일같이 최신 소식을 읽어주었고 수녀가 

가는데마다 동반해 주었다.  

이 노인 수녀가 사망하자 마리아 이름트라우트 수녀는 큰 도전에 직면해야 했다. 청력을 잃었으며 

시력도 점점 잃어갔고 여러 질병을 앓게 되었다. 그럼에도 수녀회와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에 대한 

관심은 남아있었다. 수녀는 새로운 소식을 알아내려고 게시판 가까이 서있곤 했다. 사람들이 매주 

여러 차례 수녀에게 뉴스를 읽어 주었다. 무슨 소식을 듣고 싶은지 물어오면 보통, 집에서 온 편지, 

수녀회, 교회, 정치, 특히 올덴부르그 란드 소식 순으로 답을 했다. 친형제 알베르트의 소식을 듣는 

것은 언제나 큰 기쁨이었는데, 특히나 한 번은 몇 주 동안 미국에 있는 그를 방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수녀는 죽을때까지 가족들과 지인들, 친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생생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수녀는 가족이 없이 베를린에 살고 있는 이전 학생 한 명을 특별히 염려했다.  

마리아 이름트라우트 수녀가 안넨탈에서 90세 생일을 맞이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지만 수녀는 

병원에 머물렀고 생일 축하는 연기되었다. 그래도 하루 동안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 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생일 저녁이 되어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다. 우리들의 축하를 받았지만 연기되었던 경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수녀의 위중한 병을 간호하던 모든 동료 수녀들과 협려자들에게 감사 드린다. 

수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해 주었다.   

마리아 이름트라우트 수녀가 이제는 사랑하던 분과 함께 있다. 그분의 사랑의 품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를.  


